
 

선교 활동 보고 

세계를 무대로 뛸 준비를 하며 

믿음의 삶이 달리기 경주와 같다면, 미카일라 로즈 시에라는 앞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300 미터 장애물 넘기 주 대회에서 두 번이나 1 등을 하고 배구와 농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카일라는 17 살 고등학교 졸업반입니다. 그녀는 6 학년 때 미국장로교 재단 학교인 메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나바호 (디나이) 족인 미카일라는 메놀 학교를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앨버커키에 있는 대학 예비학교이자 기숙학교인 메놀에 대해 "메놀이 저를 

키워주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항공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데,  4- 6 일 동안 집을 비우시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일 때문에 자주 나가 계시고요." 

경기장과 교실 모두에서 미카일라의 생애를 바꾼 경험은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 헌금이  메놀 학교가 뛰어난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례 헌금은 연금국의  지원 프로그램과  소수인종 공동체 인재를 육성하는 장로교 산하 학교와 

대학에 고루 분배됩니다. 

경기장 밖에서, 미카일라는 뛰어난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미카엘라는 마음과 몸과 정신이 

강합니다. 바로 메놀 학교의 사명을 보여주는 학생이죠"라고 기관 발전 담당 이사인 멜라니 G. 

데이비스가 말했습니다. 미 원주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미카일라는 전 세계에서 온 메놀 

학교 급우들과 그들의 문화도 포용하는 데 뛰어납니다."  

미카일라는 메놀 공동체가 있었기에, 자신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방면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제 기도 생활이 많이 깊어졌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메놀 학교의 예배에서 

저희는 묵상의 시간을 갖고, 현재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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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원주민으로서 이 땅과 영적인 유대 관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미카일라는 메놀 학교를 졸업한 후에 변호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녀의 운동부 

코치들, 선생님들,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이 그녀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미래는 

밝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정말로 세계를 무대로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세계의 한 쪽에서 

말입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골고루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준 이들에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큰 힘이 됩니다. 

 

긋뎡핍겜슬늬닛~ 

정의와 희망의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그 정신, 육체, 영혼이 강건하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성장을 돕는 학교들로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하여 이 귀한 

사명을 잘 지원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 


